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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역사직시 용기, 한국은 일본용서 용기 필요"…공
공외교 돌파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토론회…"정치적 결단 분위기 만들기 위한 소통 필요"

기사승인 [2015-04-08 18:18], 기사수정 [2015-04-08 18:2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8일 주최한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

들은 “일본은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

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일본을 비난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일 공공외

교를 통해 일본 내 친한(親韓) 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사진=최태범 기자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가 일본의 독도 도발을 비롯한 역사인식

문제로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8일 “일본은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용서를 받아들

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일본을 비난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일 공공외교

를 통해 일본 내 친한(親韓) 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한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양국이 역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왔

다”고 했다. 

진 센터장은 “한국은 일본이 역사문제 타협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냐”며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일본연구소장은 “한·일 양국에 강경론자와 유연론자가 존재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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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강경론자들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게 지금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우리는 강대국 눈치보기와 청와대 눈치보기, 여론 눈치보기 등 3가지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우

리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 일본과 같이 갔을 때 이익은 무엇인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것만 하면 안된다. 일본 국민들 마음을 사고 이해를 얻고 동정심

을 얻고 친한 감정을 만들 수 있는 대일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도 “우리 국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도 위협이 되고 자신들 문제가 됨을

가르쳐주는 예방외교가 돼야 한다”며 “정상들은 경제 분야 등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고 공공외교 영역에

서 전문가들이 예방외교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진 센터장은 “감정적 문제는 소통이 필요하고 공공외교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리더십이 일본에 조금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보일 대 감정의 고리도 점차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도 “일본과의 관계는 새로운 상태에서 미래의 비전을 보고 뭐가 더 중요

한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며 “전문가들 활용해 일본에 보내서 공공외교를 하게 해야 한다. 1.5 트랙

차원의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소장은 일본이 당분간 역사도발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그는 “일본 역사문제는 아베

신조 총리의 결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21세기 국제정치 환경과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

진한 구조적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했다. 

향후 대일정책 접근과 관련, 이 소장은 “한·일관계는 지역에 안정을 주는 공공재가 될 수 있다. 경제발전

관점에서 협력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고, 진 센터장은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이 왜 중요한지 재

점검의 시기가 왔다.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도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하면서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일본에 대한 압박은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일본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아베 총리가 전제 없는 정상회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

제가 없다는 것이 전제인 것 같다”며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로

드맵인데 이를 없애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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